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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 |  여혜화 베네딕다 수녀 

여혜화(73) 수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구에 위치한 포교 

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했다. 가족들의 만류가 있었지만, 여 수녀

의 결심은 확고했다. 예비 수녀로서 수련 과정을 보내던 여 수녀는 

2년이 채 안 돼 수녀회로부터 유학 제의를 받았다. 고등학교를 우수

한 성적으로 졸업한 여 수녀에게 필리핀에 소재한 가톨릭재단 산하 

대학교 진학을 추천한 것이다. 

1976년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 수녀는 귀국 후 유기

서원을 하여 정식 수녀가 됐고, 수녀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파티마

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. 평생 수도자로 살 것을 맹세하는 종신

서원을 앞두고 여 수녀는 소록도병원 파견을 자원했다. 월요일부터 

토요일까지 환자 간호에 매진했고, 일요일에는 환자들의 집을 찾아 

나섰다. 한센인들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안부를 묻는 등 그들 

속에서 함께 살아갔다. 소록도병원에서 3년간의 봉사를 마친 여 수

녀는 1989년 이탈리아 로마의 수녀회 본부에서 종신서원을 하고, 

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맹세한다. 

우 간 다 의  교 육 과  의 료  환 경 을  바 꾸 는  손 길

가장 멀고, 가장 힘든 곳으로

해외 파견을 자원한 여 수녀는 우간다를 선택했다. 수녀회에서도 

첫 진출지역이었기에 아무런 기틀도 닦여있지 않은 백지의 상태였

다. 우간다에 도착해서 처음 도전한 것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

이었다.

유럽과 미국 신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조금씩 모아 1995년 수녀

원이 딸린 작은 진료소, 성 베네딕도 헬스센터를 열었다. 진료소의 운

영 원칙은 환자가 돈이 없어도 치료 먼저 해주는 것이었다. 제대로 치

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헬스센터를 마지막으로 방

문한 후 ‘살아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다’고 만족해하며 눈을 

감는 환자도 있었다.

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

여 수녀는 교육시설 설립을 계획했다. 1995년 유치원의 문을 열어 어

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, 2000년에는 초등학교를 추가로 설립

했다. 

우간다에서는 초등교육 7년 과정을 마치고 난 후 국가고시를 치르

는데 상위 득점자만 중등교육 진학이 가능하다. 여 수녀가 운영하는 

성 베네딕도 학교는 국가고시 합격자 수가 다른 학교보다 많아 지역

의 명문 학교로 손꼽힌다. 

여혜화 수녀가 우간다에 진출한 지도 어느덧 28년째다. 여 수녀는 

다른 수녀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와중에도 묵묵히 공동체를 지키며 

현지의 활동을 이끌어왔다. 허허벌판인 진자 지역에 병원과 학교를 

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. 초기에는 사

람들의 냉랭한 반응에 상처 입기도 했고,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라

는 의심도 많이 받았다. 여 수녀는 지금까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

사람들의 마음을 얻고, 앞으로 계속 활동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은 일

이라고 생각한다. 

여혜화 수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

음이다.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간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삶

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픈 생각도 갖고 있다.    글 정재학  작가

아프리카 우간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여혜화 베네딕다 수녀.


